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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역경을 겪더라도 건강하게 응해 가는 개인 특성인 자아탄력성이 외상 후 성장

에 주는 향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과정을 삶의 의미의 두 하 요인인 의미추구와 의미발

견이 매개하는 지를 확인하 다. 나아가 이러한 과정이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해 각 집단을 비교하 다. 결과를 살펴보면, 외상으로 인한 주 고통을 경험한

개인이 외상 후 성장을 이루어 가는데 있어서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이를 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아탄력성을 가진 개인이 의미추구 과정, 의미발견 과정, 그리고 의미추구가

의미발견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각각 독립 으로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본 연구의 결과에 기 한 모형을 각 집단에 용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과

성별에 따라 구분된 집단에서 통계 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에

한 처반응으로써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이것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연령이

나 성별에 계없이 보편 으로 용될 수 있는 개념임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미

와 한계를 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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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스트 스 사

건들을 경험한다. 이러한 스트 스 사건들은

개인에게 부정 인 향을 미치고, 때로는 크

나큰 심리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이를 외

상(trauma) 경험이라고 하는데, 이는 생명을

할 정도의 심각한 교통사고나 폭력, 자연

재해 등을 실제로 경험하거나 목격하는 것을

비롯해 연인과의 이별이나 친구와의 갈등 등

다양한 종류의 크고 작은 경험들까지도 포함

한다(한노을, 2008). 이러한 경험은 개인을 고

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병리 인 상태로까지

몰고 가지만, 어떤 개인들은 강한 스트 스

사건에 처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로써 정

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런 개념은

우리에게 익숙하다. 스트 스와 외상 사건

이 정 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찰은

고 히 리와 그리스의 철학, 기 기독교,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와 같은 주요 종교의

가르침에서, 개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고통의

힘에 한 언 에도 찾아볼 수 있다(한노을,

2008). 한 인본주의 실존주의 철학과 심

리학에서도 오랫동안 고통의 결과로 정 인

변화가 올 수 있음을 인식해 왔다. 하지만 최

근에 와서야 풍부한 개념 모델이 발달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상에 해 엄격한 방법론

이 용되었다(Park & Helgeson, 2006).

Tedeschi와 Calhoun(1996)은 이러한 상을 외

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이라 명명하고,

외상 경험의 여 에 해 처하기 한 시도

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정 인 변화로 정의

했다. 이러한 상은 한 외상 사건이나

기 사건을 겪은 후에 주 으로 지각하게 되

는 정 인 심리 변화(Maercker & Zoellner,

2004)이며, 여기에서의 변화란 외상 사건 이

의 기능 수 으로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응 수 , 심리 기능 수

, 는 삶의 자각 수 을 넘어서는 성장을

의미한다. 즉, 외상 후 성장은 생애 주요 기

나 외상에 처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하

는 정 변화 는 변화의 인식(Tedeschi &

Calhoun, 1996)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경험되

는 변화로는 정 인 자기 지각의 변화,

인 계의 변화, 인생 의 변화 변화

가 있다.

하지만 외상을 겪는다 하더라도 모든 개인

이 반드시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그에 따른 성장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즉,

스트 스 사건을 경험한 개인의 고통과 성장

에 있어서 개인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스트

스 경험은 그 사건의 객 인 험성이나

요도가 아니라 그것을 경험한 사람의 주

인 느낌에 의해 정의된다(한노을, 2008).

Billings와 Moos(1981)는 스트 스 자체와 응

간의 직 련성은 낮으며 개인의 응력

은 사회 환경요인이나 개인 특성 등에 의

해 더 많은 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한,

이양자와 정남운(2008)은 외상 후 성장이 개인

의 신념, 목표, 행동 그리고 정체감에 한 변

화뿐 아니라 인생에 한 이야기와 지혜의 발

달을 포함하는 다차원 구조이므로, 외상을

겪기 개인의 변인과 사회 지지 변인

고통의 인내가 처과정과 외상 후 성장의 출

에 향을 미친다고 했다.

따라서 외상 후 성장을 얻는 과정에서, 개

인의 특성 사건의 여 에 처하는 개인의

략들이 요해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

상 후 성장과 련된 개인 특성으로 스트

스나 역경, 혹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행동 정서문제를 보이지 않고 건강하게

응해 가는 아동들을 설명하기 해 만들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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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개념인 자아탄력성(Block & Block,

1980)의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아탄력성

은 스트 스와 같은 상황 인 문제에 융통성

있게 반응하는 경향성(구형모, 황순택, 2001)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트 스 사건 이후 심리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개인이 성장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큰 향을 미치는 개념일 것으

로 생각된다. 이는 비교 안정 인 개인

특성으로, 스트 스 사건을 겪고 주 인 고

통을 경험하고 있는 개인이 회복하고 성장을

이루어 내는 데 있어 강력한 보호요인으로 작

용할 것이다.

특히, 외상 후 성장에 있어서 결정 인

것으로 보는 것은 외상에 한 투쟁이다.

Westphal과 Bonnano(2007)는 탄력성에 한 연

구가 다양한 범 에서 외상에 한 응에 있

어 외상 후 성장의 역할을 조명해 수 있다

고 설명한다. 가혹한 불운의 화살을 맞고 견

뎌내는 것뿐만이 아닌, 실제로 그 결과로서

성장하고 강해질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Park & Hegelson,

2006). 탄력 인 개인은 문제해결 능력과 건

한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그래서 실수/좌 /방해물을 피해야 할 스트

스원으로 보기보다는 직면해야 할 도 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는 성장을 이루게 하며

자멸 이지 않은 효과 인 처 략을 사용하

게 한다. 자신의 약 과 취약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것을 변할

수 없는 약 으로 보기보다는 향상을 요구하

는 역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Goldstein &

Brooks, 2006). 선행 연구에서도 기 감정 /

신체 /성 폭력을 경험한 개인들의 외상

후 성장 경험을 탐색하 는데, 자아탄력성이

높은 개인들은 더욱 건강한 성격들을 개발했

고 계를 잘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Woodward & Joseph, 2003).

그 다면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로부터

회복하기 해, 혹은 이를 겪기 보다 더 나

은 상태로 나아가기 해 어떤 처방식을 사

용하는가? 이는 외상을 이해 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궁극 으로는

외상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안녕감을

얻기 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 많은 연구

자들이 처 략의 요성을 역설한다. 즉, 외

상을 딛고 일어서 성숙한 개인으로써 안녕감

을 얻어내기 해서는 응 인 처 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에서 살펴볼 때, 스트 스나

기 사건을 경험한 후에 새롭게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개인의 심리 응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ark &

Ai, 2006; Park & Folkman, 1997; Tedeschi &

Calhoun, 2004). 외상과 같이 부정 인 스트

스와 주 고통을 유발하는 사건을 경험한

개인에게 있어서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

느냐를 아는 것은 요하다. 왜냐하면 고통스

러운 경험이 주는 의미나 목 을 깨닫는 것은

그 경험에 처하는 하나의 정 인 략으

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신선 , 2009). 즉, 인

간은 경험에서 의미를 찾고 이익을 찾도록 내

재 으로 동기화되어 있고, 외상 해결의 종착

은 성장이라는 것이다(Joseph & Linley, 2006).

특히, 높은 자아탄력성을 가진 개인은 역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의미를 찾아나감으로써

정 으로 응해 나간다고 알려져 있다(유성

경, 홍세희, 최보윤, 2004). 여기서 말하는

의미란 삶의 한 통일감(Battsita & Almond,

1973), 사건이 일어난 귀인과정(Bulman &

Wortman, 1977), 경험에서 부정 인 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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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할 수 있는 특징을 발견하는 처 행동

(Thompson, 1985)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된다.

이는 정신건강에 정 인 향을 주며, 안녕

감을 이해하는 데 요한 지표이다(Peterson,

Park & Seligman, 2005; Zica & Chamberlain,

1987).

통 으로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증상만

을 경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성장을

돕는데도 심을 쏟아왔다는 사실을 비추어볼

때, 개인의 응과 성장에 향을 미치는 삶

의 의미에 한 이해는 더욱 요해진다(Lent,

2004). 즉 부정 인 스트 스를 유발하는 외상

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개인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그 사건이 자신에게 가져다주

는 이 과 의미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러

한 처 략은 부정 인 정서가 일시 으로

단될 수 있도록 해주고, 좌 스럽고 불안정

한 감정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 다(Westphal

& Bonnano, 2007).

삶의 의미에 해 Steger, Frazier, Oishi와

Kaler(2006)는 의미를 찾고자 하는 지향 동

기인 의미추구와 실제로 자신의 삶에 의미가

있다는 주 느낌인 의미발견으로 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미 (2009)에 따르면 의미

추구와 의미발견은 서로 다른 심리 변인들

과 련되어 있으며,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동기와 노력이 실제로 의미발견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심리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Davis, Wortman, Lehman & Silver, 2000). 한

스트 스를 야기하는 부정 사건에 한

처반응으로써 의미 발견의 요성이 지속 으

로 제기되었다.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의미

추구만을 하는 과정은 부정 인 정서와 련

이 있고, 이것이 좌 되었을 때 느끼는 불편

감은 삶의 만족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정

미 , 2009). 하지만, 의미추구는 다른 정

인 성격 변인들과의 련성에 있어서 의미발

견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의미발견의 향

을 통제한 결과에서도 경험에 개방 이고 성

실하며 정 정서를 느끼는 경향을 보여주었

다(원두리, 2005). 이러한 경향성은 의미추구가

독립 으로도 성장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은 각각 독

립 으로 성장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볼

수 있지만, 의미추구의 경우에는 이것이 의미

발견으로 연결되었을 때 성장과 응에 더 큰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

다.

이 듯 외상 후 성장은 삶의 도 들에 항

하고 한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에서 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외상 후

성장에 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

정이다. 따라서 외상 경험 이후의 정 인

변화인 외상 후 성장에 한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외상 후 성장과 다양한

변인들과의 련성에 한 설명은 다. 따라

서 외상 후 성장과 이후 개인의 안녕감에 기

여하는 새로운 변인들을 밝 내기 한 시도

가 필요하다(Linley & Joseph, 2004). 외상 후 성

장과 응의 계에서 가장 요한 변인은 외

상 이후의 시간임이 여러 연구에서 밝 지고

있지만(McMillen, Smith & Fisher, 1997; Davis,

Nolen-Hoeksema & Larson, 1998), 개인의 성격

특성, 심리 사회 자원, 외상 사건의 심각도,

외상 후 이익과 손실에 한 지각 등 다양한

변인들과의 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를 가

진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상이 연령과 성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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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성인과 마찬가

지로 외상 후 성장을 발달시키는지에 해서

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성장을 더 많이 보고한다는 보고(McMillen,

Zuravin & Rideout, 1995)가 있는가 하면, 그 지

않은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Lechner, Azkowski,

Antoni, Greenhawt, Block & Block, 2002). 이 게

혼란스러운 결과들은 청소년의 외상 후 성장

개념에 한 연구가 주로 성인에게 집 되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 으로 최근에 와

서 경험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고, 이러한

정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제안되고 있

다(Joseph, Knibbs & Hobbs, 2007). 한 남성

혹은 여성이 외상 후 성장을 더 많이 보고한

다는 주장도 있다(Tedeschi & Calhoun, 1996;

Weiss, 2002; Tashiro & Frazier, 2003). 하지만 이

결과는 상 으로 은 수의 표본이 사용되

었고, 유의미한 경향성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따라서 외상 후 성장 과정에 있어서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불분명한 상태이며, 이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상 후 성장에 기여하

는 개인의 특성인 자아탄력성과 외상에 처

하는 개인 인 노력인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과정에 을 두고, 이것이 성장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자아탄력

성은 외상을 경험한 개인이 스트 스를 조

하고 성장을 이루어 내는데 많은 향을

수 있는 개인 특성으로 보았으며, 이와는 독

립 으로 외상에 처하는 개인 인 노력으로

써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과정의 향까

지 확인하고자 하 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 과

정이 연령과 성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도 조

명해볼 것이다. 이러한 목 에 따라 본 연구에

서 다룰 구체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자아탄력성과 외상 후 성장의

계에서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은 매개효

과를 가지는가?

가설. 스트 스 상황이 야기한 주 고통

을 경험했을 때, 자아탄력성과 외상 후 성장

의 계에서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은 매

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연구문제 2: 자아탄력성과 외상 후 성장의

계에서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매개효

과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나타낼

것인가?

방 법

연구 상

경기도 수원시 소재의 A 학교 학생 211명

과 서울 J 학교 110명, 오산 W 학교 학생

98명, 서울 M고등학교 학생 75명, 총 494명을

상으로 하여 2009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2

개월간 설문지를 실시하 다. 이 에서 불성

실하게 응답하거나 외상 경험이 없다고 응답

한 84명의 자료를 제외한 결과 410명의 자료

가 수집 되었다. 이 외상 사건 당시에 얼

마나 고통을 경험했는지에 한 주 평가

에서 고통의 정도를 보통 이하로 응답한 59명

을 제외한 나머지 총 351명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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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후 성장 척도(Posttraumatic Growth

Inventiry: PTGI)

본 연구에서는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

발하고, 송승훈, 이홍석, 박 호, 김교헌(2009)

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외상 후 성장 척도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PTGI)를 사용하

는데, 이는 체 21문항에 6 척도로 이루

어진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이 척도는 인

계의 깊이 증가,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개인

내 인 힘의 발견, /종교 심의 증가,

삶에 한 감사를 통한 성장을 평가하는 5가

지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Tedeschi 등

(1996)이 개발한 원척도의 내 합치도는 .90

이었으며 송승훈 등(2009)이 타당화한 한국

척도의 내 합치도는 .83으로, 여러 외국 논

문에서도 외상 후 성장을 측정하는데 타당한

도구로 알려졌다. 본 연구에서의 내 합치도

는 .93이었다.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y Scale: ER89)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해

Block & Kremen(1996)이 개발하고 유성경, 심혜

원(2002)이 번안한 뒤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

하 다. 이는 체 14개 문항에 4 척도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이 도는

인 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 성의 5

가지 하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발자

가 보고한 내 합치도는 .76이다. 본 연구에

서의 내 합치도는 .83으로 나타났다.

삶의 의미 척도(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MLQ)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을 측정하기 해

서는 Steger 등(2006)이 개발하고 원두리, 김교

헌과 권선 (2005)이 타당화한 삶의 의미 척도

를 사용하 다. 이는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라는 두 가지 하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체 10문항에 7 척도로 이루어진 자기보고

식 검사이다. 의미추구가 의미의 과정이라면,

의미발견은 의미의 결과이다. 이들은 몇몇

변인들을 공유하지만, 다른 측정치들과의 상

유형에서 비교 독립 이다(Steger et al.,

2006).

Steger 등(2006)이 여러 표본 집단을 상으

로 조사한 내 합치도 계수는 의미추구가

.86-.87로 나타났으며, 의미발견은 .82-.86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학생을 상으로 타당

화한 원두리 등(2005)의 연구에서는 의미추구

와 의미발견 모두 .8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서는 의미추구가 .91로 나타났고, 의미발견은

.84로 나타났다.

외상 경험 질문지

외상 사건의 종류와 외상 경험의 주 고

통을 측정하기 하여 송승훈 등(2009)이 사용

한 것을 신선 (2009)이 보완한 외상 사건 목

록 질문지를 사용하 다. 참가자들에게 지

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매우 힘들고 비극

이고, 극심하게 충격 이었던 사건을 떠올리

게 하고 모두 응답하도록 하 다. 그 후 그

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건을 하나만 선

택하도록 하고, 그 사건을 ‘외상 사건’이라 정

의한 뒤 이를 떠올리면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 다. 한 외상 경험 당시와 최근에 얼마

나 고통스러웠는지를 7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 다.

분석 방법 차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첫 번째 단계로 S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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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을 사용하여 반 인 기 통계 분석과

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 두 번째 단계로

는 자아탄력성과 외상 후 성장의 계에서 삶

의 의미 추구와 발견 과정의 매개모형의 합

도를 검증하기 해 AMOS 18.0을 사용하 고,

이 매개모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Mplus 4.2를 사용하 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서는 Shrout와 Bolger(2002)가 Sobel 검증의

강력한 안으로 제시한 Bootstrap 방법을 이용

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외상

후 성장 과정 모형이 성별과 연령 집단에 따

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 지 확인하기 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다집단 분석

(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 다.

결 과

기 통계 상 분석

참가자들의 성별은 체 351명 남자 154

명(43.90%), 여자 197명(56.10%)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성인은 182명(51.90%)로, 만 19

세부터 만 46세까지 평균 연령은 23.01세

외상 사건의 유형 빈도 %

1. 사고 상해 (교통사고, 산업재해, 화재, 폭발 등) 49 6.80

2. 자연 재해 (홍수, 지진, 폭설 등) 6 0.80

3. 구타, 폭행, 강도 등의 범죄 피해 18 2.50

4. 성추행 성폭력 12 1.70

5. 본인의 심각한 신체 질병 26 3.60

6. 사랑하는 사람의 질병 27 3.70

7.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 58 8.00

8. 인 계 탄 (이별, 실연, 교 등) 124 17.20

9. 응의 어려움 (학교, 사회, 군 에서 소외, 따돌림 등) 103 14.30

10. 이혼 별거 (본인 부모) 18 2.50

11. 학업, 과업 문제 (낙방, 실패, 좌 등) 118 16.30

12. 배신 충격 (거짓말, 외도, 속임, 사기 등) 81 11.20

13. 재정 어려움 (부도, 산, 신용 불량 등) 37 5.10

14. 실직, 구직의 실패 19 1.40

15. 어린 시 의 학 13 1.80

16. 기타 22 3.00

합계 722 100.00%

주. **    , *  

표 1. 외상 사건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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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청소년은 만 12세부터 만 18세까지

169명(48.10%)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15.22세로 나타났다.

외상 사건의 유형 가장 많이 경험한 사

건은 인 계 탄(이별, 실연, 교 등)으로

총 351명 124명(17.20%%)이 응답했다. 다음

으로는 학업, 과업 문제(낙방, 실패, 좌 등)

가 118명(16.30%), 응의 어려움(학교, 사회,

군 에서 소외, 따돌림 등)이 103명(14.30%) 순

으로 나타났다. 경험한 외상 사건에 해서는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했다. 참가자들이 응

답한 기타의 내용은, 부모 가족 간의 불화,

자신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피해를 것,

지인이 화재 등의 사고를 당하는 것을 본 경

험 등이 있었다.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

다.

한, 자아탄력성, 외상 후 성장, 의미추구

와 의미발견 간의 계를 확인하기 해 각

변인들 간의 단순상 계수를 구하 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

편차

외상 경험과 그에 따른 주 고통을 보통

이하라고 응답한 사람을 제외한 응답자의 자

아탄력성,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외상 후

성장과 련된 척도들의 평균과 표 편차를

살펴보았다. 한, 주요 변인들에서 연령과 성

별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알아보기 해 t-test를 실시하 다.

표 3을 보면, 연령에서 의미추구((349)=

-4.06, <.001), 의미발견((349)=-5.10, <

.001), 외상 후 성장((349)=-3.03, <.01)이 유

의미한 차이를 보 지만 자아탄력성에서는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성인이

청소년보다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을 더

많이 하고 그에 따른 정 인 결과인 외상

후 성장을 더 많이 보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다음으로 표 4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

펴본 결과, 자아탄력성((349)=2.34, <.05), 의

미발견((349)=4.44, <.001), 외상 후 성장(

변인명 청소년 (n=169) 성인 (n=182) 체 (n=351) t

자아탄력성 35.38 (7.95) 36.77 (6.54) 36.10 (7.28) -1.79

의미추구 22.17 (7.32) 25.01 (5.60) 23.65 (6.63) -4.06***

의미발견 18.80 (6.36) 22.19 (6.06) 20.56 (6.43) -5.10***

외상 후 성장 71.90 (20.82) 78.33 (18.90) 75.23 (20.08) -3.03**

주. ***   , **    , *   . ( )안은 표 편차임.

표 3. 연령에 따른 주요 변인 간 평균과 표 편차

1 2 3 4

1. 자아탄력성 1

2. 의미추구 .38** 1

3. 의미발견 .40** .47** 1

4. 외상 후 성장 .43** .40** .47** 1

주. **    , *  

표 2. 각 변인들 간의 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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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2.90, <.01)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지만, 의미추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다른 변인에 해서는

남자가 더 높은 수를 나타내고, 의미추구의

경우에만 남녀 간 성차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매개모형을 검증하기

해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해 측정모형 검

증을 실시하 다. 4개의 잠재변인(자아탄력성,

의미추구, 의미발견, 외상 후 성장)을 가진 측

정모형을 검증하는데 19개의 측정변인들이 선

택되어 모형의 합도를 검증하 다. 그림 1

에 제시한 측정모형 검증 결과, 각 잠재변인

에 한 측정변인들의 요인 값들은 유의미하

으며, 반 인 합도는  (59)=131.84,

RMSEA=0.06(90% CI= 0.046, 0.073), TLI=0.95,

CFI=0.96, NFI=0.93으로 양호하 다.

매개모형 검증

자아탄력성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향

을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매개하는지

변인명 남자 (n=154) 여자 (n=197) 체 (n=351) t

자아탄력성 37.13 (7.38) 35.30 (7.12) 36.10 (7.28) 2.34*

의미추구 24.34 (6.09) 23.10 (6.99) 23.65 (6.63) 1.75

의미발견 22.24 (6.27) 19.24 (6.26) 20.56 (6.43) 4.44***

외상 후 성장 78.71 (18.94) 72.51 (20.57) 75.23 (20.08) 2.90**

주. ***   , **    , *   . ( )안은 표 편차임.

표 4.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 간 평균과 표 편차

그림 1. 측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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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해 매개모형 검증을 실시하 는데,

모형의 합도는  (59)=131.84, RMSEA=0.06

(90% CI= 0.046, 0.073), TLI=0.95, CFI=0.96,

NFI=0.93으로 양호하 다. 그 결과는 그림 2

와 표 5에 제시되었다.

검증 결과, 자아탄력성이 의미추구에

*   **   *** 

그림 2. 자아탄력성, 삶의 의미, 외상 후 성장 과정의 매개모형

효과 경로
Bootstrap Estimate 95% Confidence Interval

Estimates S.E. lower 95% upper 95%

직 효과

a 1.38 (0.41) 0.23 0.91 1.82

b 0.27 (0.18) 0.11 0.06 0.48

c 1.00 (0.26) 0.26 0.52 1.56

d 0.45 (0.28) 0.14 0.20 0.73

e 0.41 (0.42) 0.07 0.28 0.55

f 1.79 (0.35) 0.37 1.07 2.49

간 효과

a*b 0.37 0.15 0.12 0.71

c*d 0.45 0.19 0.18 0.95

a*e*d 0.25 0.10 0.10 0.50

주. n=351. Bootstrap samples=2000, 호 안은 표 화된 계수임.

a. 자아탄력성 → 의미추구, b. 의미추구 → 외상 후 성장, c. 자아탄력성 → 의미발견, d. 의미발견 →

외상 후 성장, e. 의미추구 → 의미발견, f. 자아탄력성 → 외상 후 성장, a*b. 자아탄력성 → 의미추구 →

외상 후 성장, c*d. 자아탄력성 → 의미발견 → 외상 후 성장, a*e*d. 자아탄력성 → 의미추구 → 의미발견

→ 외상 후 성장.

표 5. 매개모형 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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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경로(     ), 자아

탄력성이 의미발견에 향을 미치는 경로

(      ), 의미추구가 외상 후 성

장에 향을 미치는 경로(     ),

의미발견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경로

(     )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 한 의미추구가 의미발견으로 이어

져 외상 후 성장에 향을 미치는 경로

(      )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각 매개경로(자아탄력성 → 의미추구 → 외

상 후 성장, 자아탄력성 → 의미발견 → 외상

후 성장)의 유의미성과 이 매개(자아탄력성

→ 의미추구 → 의미발견 → 외상 후 성장)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해 Bootstrap 방법을 사

용하 다. 이 방법은 간 효과에 한 신뢰구

간을 설정하여 그 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

면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보는 방법이

다(홍세희, 2007). 하지만 AMOS로 각 매개경로

와 이 매개의 유의미성 검증이 어렵기 때문

에, Mplus 4.2을 사용하여 Phantom variable 방

법(Rindskopf, 1984; Cheng, 2007)으로 검증하고,

결과를 표 5에 제시하 다. 이를 살펴보면, 자

아탄력성에서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을 거쳐 외

상 후 성장으로 가는 모든 경로가 95% 신뢰

구간에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각각의 과정이 독립 으로 외상 후 성장에

향을 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집단 차이 분석

자아탄력성과 외상 후 성장의 계에서 삶

의 의미추구와 발견 과정의 매개 효과가 연령

과 성별에 따라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

하기 하여 다집단 차이 분석을 실시하 다.

형태 동일성 검증

형태 동일성은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의 요

인구조가 같은지 평가한다. 이를 해서 경쟁

모형을 설정하고 연구모형과 비교하 다. 이

때 가장 합한 모형이 각 집단에서 동일하게

선정되면 형태 동일성이 만족된 것이다(홍세

희, 황매향, 이은설, 2005). 이에 따라 본 연구

에서는 성인과 청소년 집단의 모형 형태가 동

일한지 비교하기 하여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모형   CFI NFI TLI RMSEA ∆

청소년

(n=169)

연구모형 86.09 59 .97 .92 .96 .05
23.79

경쟁모형 109.88 60 .95 .90 .93 .07

성인

(n=182)

연구모형 124.45 59 .92 .87 .90 .08
21.21

경쟁모형 145.66 60 .90 .85 .87 .09

남자

(n=154)

연구모형 125.27 59 .93 .87 .90 .09
17.67

경쟁모형 142.94 60 .91 .86 .88 .10

여자

(n=197)

연구모형 100.10 59 .96 .91 .94 .06
33.57

경쟁모형 133.67 60 .93 .87 .90 .08

표 6. 연령과 성별에 따른 매개모형 형태동일성 검증 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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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하 는데, 연구모형은 연구자의 가설

인 부분매개모형으로 정하 다. 한 경쟁모

형은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간의 직 경로를

삭제한 모형으로 설정하 는데, 이는 선행 연

구들에서 의미추구가 반드시 의미발견으로 이

어져야지만 정 인 삶의 만족과 련되어진

다는 견해를 배제하고,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각각의 독립 인 향력만을 가정한 것이다.

모형 간의 비교 평가는  차이검증을 통

해 이루어졌다. 연령별 집단의 경우 표 6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청소년 집단은 ∆

(1)=23.79 (=.00)로 그 차이가 유의미했다. 성

인 집단 한 ∆ (1)=21.21 (=.00)로 그 차

이가 유의미했다. 따라서 연령별 집단의 경우,

청소년과 성인 집단 모두 자유도가 1 작은 연

구모형이 형태동일성을 만족시키는 모델로 채

택되었다. 한편 성별 집단의 경우를 살펴보면,

남자 집단은 ∆ (1)=17.67 (=.00), 여자 집

단은 ∆ (1)=33.57 (=.00)로 그 차이가 유

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성별의 경우에도

남성과 여성 집단 모두 자유도가 1 작은 연구

모형이 형태동일성을 만족시키는 모델로 채택

되었다.

측정동일성 검증

형태동일성이 만족되었으므로 측정동일성을

검증할 수 있는데, 이 단계부터는 집단을 동

시에 분석하게 되는데, 앞서 형태동일성이 성

립된 모형을 기 모형(baseline model)으로 설

정한다. 한 측정동일성을 평가하기 해서

청소년과 성인 집단의 요인계수가 동일하다는

동일화 제약을 가한 측정 동일화 제약 모형과

기 모형 간의  차이검증을 통해 측정동

일성을 검증한다(홍세희, 2001).

먼 연령의 경우 기 모형(모형1)과 측정

동일성 모형(모형2)의  차이 검증 결과, 표7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모형의 차이는 ∆

(15)=30.31 (=.01)로 유의도 수 5%에서 통

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측정동일성은 기각되었다. 하지만 모형의

합도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검증과 마

찬가지로  차이검증도 표본크기의 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 이 있기 때문에(Anderson

& Gerbing, 1988; Marsh & Grayson, 1990;

Steenkamp & Baumgartner, 1998), 홍세희 등

(2005)의 기 에 따라 RMSEA와 TLI를 고려하

다. RMSEA와 TLI는 모형의 간명성도 고려하

는 지수이므로 측정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의 지수가 기 모형의 지수에 비해서 나빠지

지 않으면 동일화 제약은 기각되지 않음을 의

미한다. 이에 따르면 RMSEA의 경우 모형1은

.05, 모형2 한 .05로 같고, TLI도 값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 성별의 경우에도 두 모형의 차

이는 ∆ (15)=25.07 (=.05)로 유의도 수

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측정동일성은 기각되었다. 하지

만 홍세희 등(2005)의 기 에 따라 표 8에 나

타난 RMSEA와 TLI를 고려해 살펴보면 RMSEA

의 경우 모형1과 모형2의 값이 .05로 같았고,

TLI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동일성이 성

립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매개모

형이 연령과 성별에 따라 구분된 집단 모두에

게 동일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구조동일성 검증

앞서 형태동일성과 측정동일성이 만족되었

으므로 구조동일성을 검증할 수 있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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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단의 경로계수가 서로 같다는 동일화 제

약 후 모형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령 집단의

경우 표 7에 나타난 측정동일성 모형(모형2)과

구조동일성 모형(모형3)의  차이 검증 결과

를 살펴보면, ∆ (4)=2.82 (=.59)로 유의도

수 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아 구조동일성이 성립되었다. 다음

으로 표 8에 제시한 성별에 따른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 (5)=4.57 (=.47)로 두 모형의

차이가 유의도 수 5%에서 통계 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동

일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

아탄력성과 외상 후 성장 간의 계에서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매개효과를 나타낸 매

개모형은 그 모형의 구조가 연령별/성별 집단

에 동일하게 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주 고통을 유발하는 부

정 인 스트 스 사건, 즉 외상 사건을 경험

한 개인이 그 외상을 극복하고 이 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 이상으로, 이로 인해 정 인

변화를 나타내고 더 높은 수 의 심리 기능

을 하도록 처하는 과정인 외상 후 성장에

한 심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목 은,

이러한 과정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특성과 응 처방략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해 자아탄력 인 성향을 가진 개인이

외상과 같이 부정 인 스트 스를 유발하는

사건을 경험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발견하는 과

정이 이를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과

정이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

토하는 과정을 수행하 다. 이에 한 결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상으로 인한 주 고통을 경험한

개인이 외상 후 성장을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각각 독립 인

매개로써 향을 미친다는 부분매개 가설을

확인하 다.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각각이

  CFI NFI TLI RMSEA

모형1: 형태동일성(기 모형) 542.31 294 .92 .85 .91 .05

모형2: 측정 동일화 제약 모형 570.38 309 .92 .84 .91 .05

모형3: 구조 동일화 제약 모형 574.95 314 .92 .84 .91 .05

표 8. 동일성 검증에 한 합도 지수 (성별)

  CFI NFI TLI RMSEA

모형1: 형태동일성(기 모형) 531.33 296 .93 .85 .92 .05

모형2: 측정 동일화 제약 모형 561.64 311 .92 .84 .92 .05

모형3: 구조 동일화 제약 모형 564.45 315 .92 .84 .92 .05

표 7. 동일성 검증에 한 합도 지수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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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간 효과와 의미추구-의미발견 간 순

차 과정의 간 효과가 모두 유의미했다. 이

는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삶의 의미라는 추

상 개념에 속해있는 두 하 요인이지만, 때

로는 개인이 성장을 해서는 겪기 마련인 고

통에 해서도 언 하기에 그 향이 다차원

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과정이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 지를 다집단 분석을 통해

확인하 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 한 모형을

각 집단에 용하여 비교해 으로써 변인들

의 측정모형이나 구조모형이 집단별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

령과 성별에 따라 구분된 청소년/성인, 남/녀

집단에서 통계 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에 한

처반응으로써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이것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연령이

나 성별에 계없이 보편 으로 용될 수 있

는 개념임을 시사한다.

이 게 결과와 그 의미들을 살펴보았을 때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몇 가지 제한

이 있다. 이러한 제한 은 동시에 후속 연

구를 한 제안 이 될 것이다.

우선 첫째로, 외상 유형이나 외상 후의 겪

었던 주 고통의 심각성 정도, 외상 후 경

과된 시간, 외상 후 시간이 경과되어 재

까지도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

른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외상

후 성장에 한 연구는 외상에 한 심리

응과 처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지

만, 외상 후 회복에 강력한 향을 미치는 것

이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 외상을 겪

은 시 과 고통이 시간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달라지는지, 처방식은 시간에 따라 어떻

게 달라지는 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

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이 어떻게 얻어지

고 유지되는지 종단 연구를 통해 밝히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해 것이다.

한 일반 으로 더 심각하고 더 고통을 유발

하는 사건일수록 지각된 성장을 더 많이 보고

한다는 주장도 있다(Tedeschi & Calhoun, 1996).

따라서 사건의 심각성과 고통의 정도에 따른

다양한 조망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는 외상 후 성장 이후의 응

안녕감의 측에 한 조망이 필요하다는 것

이다. Zoellner와 Maercker(2006)는 외상 후 성장

이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성장

을 경험한 개인은 삶에서 안녕감, 정서 고

통의 수 , 는 기타 건강 역에서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그 지 않다

면 외상 후 성장은 단지 하나의 흥미로운

상에 불구하다는 실용 인 입장을 취했다. 즉,

이런 상이 실제로 개인에게 정 인 변화

를 일으키는 것인지, 그 과정이 개인의

응과 안녕감에 어떤 향을 미치는 지에 한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표본의 제한 이 있다는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외상 후 성장 과정의 매개

모형을 검증하고 이를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

양하게 비교해 보고자 했지만, 상 으로 피

험자들의 연령 가 청소년과 기 성인기의

학생에게 집 되어 연령에 따른 차이를 일

반화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아동이나 노

인 등 다양한 연령 에 있는 집단을 비교하거

나, 는 만성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나

성폭행 등의 범죄 피해자, 다문화가정의 아이

들 혹은 새터민 등 특정 상황에 소속되어 있

는 집단 등을 상으로 하여 반복 검증해 으

로써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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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로 안 모형에 한 가능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모형에 한 가설 검증

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자아탄력 인 개인은

외상을 경험하더라도 그 안에서 의미를 추구

하고 발견함으로써 성장을 이루어낸다는 가설

은 이치에 맞는다. 하지만 생각해 볼만한

은, 의미를 추구하고 발견하여 성장한 개인이

다른 처방식의 과정이나 개인차를 나타

낼 수 있는 요인들(낙 주의나 인 믿음

같은 것들)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

이다. 한 성장은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과정

을 진할 수도 있다. 정 인 의미를 찾으

려고 더 노력하거나, 혹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 들을 더 잘 발견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

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과 계나 순환 인 연

결에 한 명확한 구분이 추후 연구에 진행되

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 인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외

상 후 성장을 이루어 내는 개인의 심오한 변

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풍부하게 기술하는 데

는 한계가 있었다. 한 사람들이 외상으로부

터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내는 지에 한 과정

도 불분명하다. 이러한 형상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양 연구법과 질 연구법을 함께 사

용하면 그 결과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

구는 몇몇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자아탄력성이라는 개념

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응 으로 기능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Frazier, Lee와 Steger(2006)의 언 에 따르면 탄

력성에 한 많은 학자들의 문 인 의견에

도 불구하고, 역경과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

에 맞닥뜨렸을 때의 탄력성에 한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외상 후

성장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인 특성으

로서 자아탄력성과의 계를 살펴본 것은 의

미를 가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Cheng(2001)은

처에서의 유연성(flexibility)을 언 하면서, 성

공 인 처는 특정 처 략에 한 개인의

선택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처 략

에 한 유연한 용은 스트 스 요인의 특성

에 걸맞은 처 략을 선택하는 것이 결정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아

탄력성을 가진 개인은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응 처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가

능성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 삶의 의미추구와 의

미발견이 독립 으로 외상 후 성장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인 것은 의미가 있다.

삶의 의미의 두 하 요인인 의미추구와 의미

발견을 독립 으로 보고 그에 따른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분은 의미추구가 의

미발견에 선행되어 순차 으로 일어나는 과정

으로 보거나 혹은 의미발견만을 응 안녕

감과 련된 변인들과 련지어 설명하는 것

이 많았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의미추

구가 반드시 의미발견으로 연결되어야만 성장

을 이끌어낼 수 있고 응 안녕감과 련

된 지표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기존의 견해

에 해 안 인 설명을 제공해 수 있다.

Davis와 Morgan(2008)의 연구에서도, 의미추구

는 의미발견으로 연결되면 더 많은 정 인

변화를 지각하고 성장을 보고하지만, 의미추

구만으로도 정 인 변화는 일어나고 성장을

보고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은 인과 계를 포함할 수 있지만, 반

드시 인과 계로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설명

은 삶의 의미에 한 이해를 더욱 풍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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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수 있다.

세 번째로 청소년과 성인, 남자와 여자에게

서 외상 후 성장 과정 모형이 동일하게 용

됨을 밝혔다는 것이다. 외상 후 성장 개념이

청소년에게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용될 수

있다는 을 이해하면, 청소년의 발달 성

장 과정에서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

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에 있어 외상 후 성장 과정을 이해한다는 것

은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정

인 믿음들이 여 히 발달하고 있는 도식들

(still-developing schemas)에 통합시키는 것에 그

목 이 있다(Clay, Knibbs & Joseph, 2009). 한편

남자와 여자의 경우에도 통합 으로는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하게 용된다는 것을 밝힌 것

은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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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meaning in life on

posttraumatic growth: Mediating effect of searching for meaning

and presence of meaning

Bora Kim Heecheon Shin

Ajou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ego-resilience on posttraumatic growth(PTG), and if the searching for

meaning and the presence of meaning mediated the effects. For this study, a total of 351 participants was

recruited and their response were used. The multi-group analysis also investigated that those mechanism

varied by gender and age groups. Findings in this study showed that a resilient person may experience

posttraumatic growth. Furthermore, this effect of ego-resilience was mediated through the searching for

meaning and presence of meaning. Additionally, findings regarding multi-group analysis showed that the

indirect effects of ego-resilience mediated through searching for the meaning and presence of meaning on

posttraumatic growth would constant regardless of gender and age groups. Limitations of the result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Posttraumatic growth, Ego-resilience, Meaning in life, Search for meaning, Presence of meaning


